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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웬말 해뱉어l 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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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섯쩔판사 샤저편찬젖 구어부장) 

언어 규범론사늘에 의하멀 오늘날 +리의 말은 치다란 혼딴여i 빠져 었다. 무규엄 

하기 확이 없옴 뿐만 아니라 한국어로서의 순수성도 크게 훼손되어 있다. 많은 언 

어 때종들은 쯤성의 長혔용 구별하지 못하는가 하띤 합부로 딴소리화찰 알삼으떠 

표준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또 외래어를 남발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일 

본식 한자어에 중독되어 있다. 확실허 요츰 사랍들， 특히 젊은이들은 밤〔夜〕파 밤: 

〔票l 할〔馬〕파 맘: [言〕홉 구분하지 못하고， 한문 챙구를 뭇하논 文字「문자]와 단 

순힘 잘자를 뜻하는 文字[푼짜]룰 ‘영하지 못한다， 했果를 파] 0] 년 [효:화] 

로 소리내고， 燒酒를 [소주] 아닌 [쏘주]로 발옴하기 일쑤다. 또 ‘약속올 캔슬 

하다’“평링(fedín잉이 좋뎌’와 검은 덜띨어진 외태어똥 남발하고， ‘( 

복) 끼지， 곤색’과 같은 얼봄식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다. 

말이 사회적 약속에 기횟륨 둔 켓이 분명하다면 이러한 무규뱀과 무철서는 하루 

빨려 ;주혹되어야 마땅하뎌‘ 얄의 흩한은 사회의 혼란쌍 부를 수 았기 때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언어 규범의 확정된 틀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눈 것일까? 자삼·이‘라& 씩히기만 하연 혼란쌀 극복할 추 였는 종 규범 01 

확고폐 서 있는 것일까? 우리는 운명 한글 맞춤법을 비롯한 .H.춘어 균성， 외래어 

표기법 둥을 구비하고 있다. 이것은 무려 20년 가까운 연구와 검토 끝에 정부가 최 

근 씨짝해 낸 성과이기도 하따. 그려고 우려는 문세영아 ‘조선어 사전’(년) α1 

후 꾸준히 편찬되어 온 상당한 양의 국어 사천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여러 문법가 

들의 를펌 規縣훔모 적지 

그러나 여전여 우리는 올바찰 표현팍 용법에 아}해 느껄 때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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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표준어 규정온 

해결율 위한 기툴일 

하나하나 사정되어야만 

품제의 종 

하여 우 

나사셜 

단체에 획해서가 아니싹 쭉쩍인 차원에셔 이루어쳐야 한따려 ι{세야 비로 

소 한국 표준어가 완천히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어 운제는 현재로 

서 미해철의 장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또， 말을 판정하는 최고의 법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전에서도 홉족한 표준 규범 

올 얻지 못할 때가 많다. 특히， 동일한 언어 사실을 사전과 사전이 서로 달리 처리 

할 경우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현행 사전들은 품사， 맞춤법과 

표준어， 발용 퉁에 있어서 척쌓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랭， ‘첫사랑·첫 손님’에서 

의 ‘첫’이 짝뺑사씬가 정양λ} 씬가 아니면 둘 다인가.려 ‘성 쩡어치，찬 원어치’ 

에서의 ‘어치’가 접미사있자 !?J폰 명사인가에 대해 처태가 사천끼랴 상치되어 

있다. 표짜어 처썩어1 있어셔 ‘국민-학교， 국민 학교’와 갚이 서또 탕씹， 띄어쓰기 

의 규범융 어 렵게 하 있아. 또 발음에 있어서도 大驚띠 [대학]짜 [대:학J. 寶格

이 [자격 1피‘ [자:찌]으 표시가 엇갈려 있다. c] 려한 차α}관 풍 îT범을 찾 

고자하는 

그런가 

어진 경우가 

있다(이는 

주고있다. 

일치하고 있는 정우라 

표준어를 현실적 표준어보 

문제와 관련된다). 

치’는 ‘덩지’씩 비졌뿐어싸눈 껏이 사전들의 한결같용 

경우가 

서 ‘덩 

현대 한국잎에i 게 ‘댔7.]’싹섣 밭은 생소하기 짝이 없다. 똑 사쩍들ξ ‘닙 얄쳐!’에서 

의 ‘닥치다’를 ‘닫치다’의 비표준어로 다루고 있다. 이 역시 어법의 타당생， 즉 ‘닥 

다’(?)가 아닌 ‘닫다’〔閒〕에 강세 접사 ‘-치-’가 붙은 말이라는 논리적 척합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랍들은 ‘닫치다’로 말하지 않는다는 치명적 약점율 갖는다. 말 

온 때로 기원적 모습에서 멀어질 때가 있다. ‘앵도(樓挑)’가 ‘앵두’로 변화되기도 

하고， ‘삼팽이’가 ‘살챙이’로 바뀌기도 한다. ‘닥치다’도 그런 변화의 결과일 수 있 

다. 이렇찢 사싼상씩 표풋써 실제의 언어 현실과 륜 썩룹 찌힐 α 규범의 

힘은 약화휩 수밖에 없다‘ 영짱온 비표준어라는 낙인에R 불구하코 들의 입 

에 익어 버련 짤윷 첩거하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한편， 문볍나 쭉어 순회환A}의 규범서도， 규범 정협씩 월쟁한 가여이I 불구하 

고 경직된 많다. 이를 테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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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라고 주장한다. ‘廣뿔’의 ‘廣’이 이미 ‘넓다’는 뜻융 가지므로 ‘넓은’이라는 한정 

어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에셔 ‘被殺되다， 被殺당하다’를 ‘被

잘못으토 찢박윤ζ ‘被’가 ‘당활’ 또는 

01상 중복된다는 이유효! 위의 표현들은 분탬 

야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후 상황올 고려함이 없이 11계적￡로 규범의 잣대슬 블 

이대어 오류어라는 판정을 내려야 하는지는 좀더 생각해 볼 일이다. 강조 어법으로 

‘넓디넓다’는 표현도 있율 수 있고， ‘살아 生前’과 같은 표현도 가능한 것이 아닐까? 

어떤 광장이 웰한적 크기나 자신의 예상에 

말할 수 었한 잃01 다. 이 때의 ‘넓다’는 ‘廣’파 싼혀 중복올 써하는 거! 

약녀다. 이것은 ‘운종장에서 운통하다’에서 ‘운통장’펴 ‘쏘좁학다’가 각각 ‘설재위 쉰 

보인 것과 같다. ‘피살당하다’의 경우도 불필요한 중첩 현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잡율 자다， 꿈을 꾸다’에서 목적어와 서술어가 同語 反復的으로 호웅하고 있기는 

이 것을 문범 적 확 보는 사랍은 아무도 없짜， ‘상 을 당하다’도 

호웅 관계상 찮 수관 없는 것일까? 더구나 사땅융용 “그는 테러생에게 

애게 피살했다라고 결5i 앞함지 않는다. 만정 

다수가 ‘피살하다’를 송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말에 지나지 않는다. 압도적 

다수의 언어 행위는 션험척 논리나 연역적 문법론보다 훨씬 강력할 수 있다. 규범 

때때로 씨 

논리에 집 

무시하거나 망각하고 

이는 올바른 규범의 

환재하는 언어 

와해서도 지 

규범론의 경직생은 순화론자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말이 외래의 

것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 그리하여 서양에서 들어온 외래어는 물 

전통적인 한자써싸져 불순의 요소로 바라본다‘ 허냐 문화에 있ö써 폐 

자족적인 순수가 용한 것일까? 설사 가능하다 하떠랴도 그것은 

있는 것일까? 순화쳤자윷은 이런 불음에 대해 거씩 혔씩가 없어 보힐다‘ 

온 바위처럼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한자어 몰아내기를 목청껏 외친다. ‘음’율 ‘소 

리’로， ‘미소’를 ‘웃옴’으로， ‘저의’를 ‘속셉’으로 바꾸어 쓸 것올 권장한다. 그렇게 

켓이 한국어희 풋수생파 고유성을 지키는 길이따 빙은다‘ 그러나 ‘용’깐 

‘소리’만이 냐획 것이라 믿는 것은 지나치케 협혐한 생각이다. 함잉 젓이 

통화되면 냐씩 것아 되는 것이다. ‘음’은 중뿜어가 아니라 한국어 

확히 말하면 한국 한자어이다. 그리고 ‘음’과 ‘소리’는 순화론자가 생각하돗 완전 

통외어가 아니다. 완전 동의어란 무엇인가? 어떤 문맥에서도 상호 환치가 완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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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치깐 말이 아니던가? ‘소꾀’는 ‘용’보다 ::I 개념짜 째연이 넓 mJl， ‘음’환 ‘쇼리’보 

다 그 내포가 #아. 소리능 ‘융·옴성 ‘읍양 ... ’ 퉁을 쭉합짜지만， 융읍 소터외 일부。l 

거나 특수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밖에서 팡 하는 소리가 들렸다를 

“밖에서 광 하수f 옹이 들혔다‘”로 환치하기 에렵고， 거짜로 ‘악지 7~ 연출하눈 음으} 

세계’를 ‘악기가 연출하는 소리의 세계’로 바꾸기 어렵다. 또한 순수주의자틀이 생 

각하풋이 ‘음’융 사용한다낀 해서 ‘소리’라눈 말이 토F~되거나 말삭되는 켓이 아니 

다소원’는 여씬히 ‘음’보냐 앤도 높온 주요 어휘。1 양자는 상효 보축적 판계률 

가지며 각기 독자적 의미 영역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다. 

이려한 특성짤 무시하고 쨌자어들을 무조건 순 우려망로 태쩌-려는 째포는 용 

납하기 어렵다. 쉬운말 쓰시쓸 특정한 욕적， 예컨대 학교 교육아와든지 앵엉 용어 

순화와 같운 차원에서는 의의가 있올 수 있으나 보편적 언어 생활에까지 확대하는 

것온 옹냥한 처사가 아니다‘ 한 나라 에휘블 불과 몇천 개의 기옳 단어 환원해 

버린다면 섬세한 사유와 풍부한 표현이 어떻게 가능하꼈는가? 빈약한 어휘로는 결 

코 용숭깊은 생윷 담아 내기 어렵다， 

그평와고 하역 날의 것쏟 야무 여꽉 잃이 악구장이휴 받아들。는 것삭 아니다. 

남의 것의 수용온 나의 것에 대한 강한 사랑과 확고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특히， 외래어랄 수조차 없는 외국어의 남용이나 일본 한자어의 분별 없 

는 사용썼 정계해야 할 일아따， 근자예 산문‘양송 퉁이!서 ‘向後健·手JI떠‘樣 ... ’ 

과 같을 일본식 한자어를 여i사로 쓰고 있는 젓은 개탄활 일이다. 을바른 언어 생활 

을 앞장서서 계토해야 할 언론 매체가 그 사용올 오히려 죠장하뉴 듯한 ~l장올 지 

우기 어협다. 

그런데 이 일본 한자어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폐기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文學‘휩學·心理쩔‘추富·뺑質 i 엽由·옳성病짧‘ .. ’ 둥윤 개화 이후 오랫총안 우리 

국어 솜에서 쓰여 옵 말이아. 이것들옳 얼본 학자어라는 이유로 일거에 올약낸다는 

것은 무모하기조차 한 일이다. 이제 와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기도 어렵기 때문 

이다. 문째는 ‘立場 ι 쩍得·殺劃’ 둥의 앨싼 한자어와 같아 각기 그 때웅어료서 ‘處地

·理解·구실’과 같은 전통적 한자어나 순 우리말이 양립할 정우 이를 어떻게 할 것 

이냐예 혔약. 이혜 r~해 단호히 前췄혔 펴l 기촬 쭈장한다 런데 

과문의 닷인지는 ￡르나 않츰 국어 학자을용 가타부싹 딸이 없냐. 일본 한사어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보펀척 동의가 이루어져 있으나， 어느 선까 

지 용힌하1 어떤 싼어를 취하고 버혈 것인에 대해서쉰 구체석 논의가 없는 상 

태이다. ‘입장·납득·역할’과 같온 말이 ‘운학·철학 ... ’만큼은 아니라도 우리말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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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깊이 뚱화되어 있으며 사용 빈도면에서도 ‘처지·이해·구실’보다 결코 못하지 않 

기 때풍헤 이 암제는 더용 까다옵게 느짜신다. 아쨌든 숭수주의자을의 안효한 

론에도 불구하고 좀더 친지하고도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우이딸 규엠씩 실상옳 개략적이l나다 판적료 점 

우리말 큐법은 기본적인 틀은 갖추어져 있지만 세부적으로 더욱 다듬어지고 보강 

어야 힐 여치가 있다~~에 떼딴 노쩍은 실천 0]론71 틀만이 αl냐라 

자(지금까지는 학자들의 실용 언어에 대한 규범적 접근이 미진했던 것 같다) , 그리 

국힘 어연구썽과 싼환 유환 71관 창에 의획 뎌욱 

라 믿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지나친 혹백의 논리， 선혐의 

았리로 언어 힌상올 재단하는 밥론흘 지양되에얘 한다눈 것이다. 규협이 낡치 

작아져서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거북하고 부자연스런 구각이 되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 




